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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일대 혁신을 맞이

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이 크고 선명한 화면과 빠른 프로

세서를 잇따라 탑재하면서 고해상도 및 고품질 영상에 대한 사

용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해상도 및 고품질 영

상은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므로 실제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 트래픽의 증가 및 저장 공간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MPEG과 VCEG은 JCT-VC(�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를 설립하고 차세대 비

디오 압축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국

제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2010년 4월에 시작된 JCT-VC 회

의는 최근 제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2013년 1월까지 

최종 국제 규격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HEVC의 표준화 과정, 요

구사항, 실험 영상 및 부호화 모드, 응용 분야, 최신 표준화 동

향 등을 알아본다.

Ⅰ. 서 론 

스마트폰이란 음성 통화는 물론 화상 통화 및 전송, 인터넷 정

보 검색, 일정 관리, MP3 기능을 통한 음악 감상, 동영상 콘텐

츠 시청, DMB, 게임,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휴

대용 단말기를 말한다 [1]. 기존의 휴대전화는 내장된 응용 프로

그램만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사용자들이 개인의 생활 방식 

및 직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2007년 애플(Apple)사가 세련된 디자인, 멀티터치 터치스크

린,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한 방대한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결합된 새로운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앞세운 아이폰(iPhone)을 출시함에 따라, 많은 단

말기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기

능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더 이상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손안

의 작은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은 일대 혁신을 맞이했다 [2].

2011년 상반기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 얇은 두께였다면, 

2011년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빠

른 속도와 큰 화면이다. 이는 동영상, 게임, 인터넷, e-book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비용 증가 및 대

역폭 부족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그림 1>

은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 트래픽(traffic)의 원인

을 보여준다 [3].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원인

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비디오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과거의 피쳐폰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 프로

그램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유

롭게 설치한다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 데스크톱 컴퓨터에 프로그램

을 설치하려면 하드디스크에 해당 프로그램의 용량 이상의 빈 

저장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역시 자신이 원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이 필

요하다 [4].

<그림 2>와 같이,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내장 메모리 

외에도 최대 32 GB의 마이크로 SD라 불리는 외장 메모리를 지

그림 1.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 트래픽의 원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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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예전의 피쳐폰에 비해 대용량 메모리를 채택하고 있지

만, 아직 데스크톱 컴퓨터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다. 

또한, 대용량 외장 메모리는 그 비용이 비싼 편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비디오 압축 표준보다 더 나은 압축 성능을 

가지는 새로운 비디오 압축 표준이 필요하다. 최근 MPEG과 

VCEG은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한 차세대 압

축 표준인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HEVC는 기존의 H.264/AVC 표준 기술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압축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월에 

표준화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HEVC 표준화 과정과 

요구사항, 실험 영상 및 부호화 모드, 시험 모델을 소개하고, 3

장에서 HEVC의 응용분야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표준화 과정

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술 및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Ⅱ. 차세대 동영상 압축 기술 HEVC

현존하는 최신 코덱인 H.264/AVC[5]는 기존의 MPEG-2 또

는 MPEG-4 대비 두 배 이상의 부호화 효율을 달성했지만 스

마트폰을 위한 고해상도 및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코덱에 비해 더 개선된 압축

률과 더 낮은 복잡도를 가지는 새로운 차세대 동영상 압축 기술

이 필요하다.

1. HEVC 표준화 과정

동영상 압축의 양대 국제 표준화 그룹인 ITU-T VCEG(video 

coding experts group)과 ISO/IEC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차세대 영상 압축 

표준 개발과 관련된 기술 탐색 작업을 지속해왔다.

MPEG은 제86차 회의에서 새로운 고성능 비디오 코덱의 표

준화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표준 작업 시작의 당위성을 판

단하기 위한 CfE(call for evidence) 문서와 고성능 비디오 코

덱(high performance video coding, HVC)에 대한 비전 및 

요구사항[6] 문서를 발행했다. 한편, VCEG은 NGVC(next 

generation video coding)이라는 이름으로 차세대 비디오 표준

화를 진행 중이었다.

2010년 1월, MPEG과 VCEG 두 표준화 단체는 H.264/

AVC 표준을 제정했을 때처럼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

기로 결정하고 JCT-VC(�oint collaborative team on video 

coding)라는 협력팀을 설립했다. 

JCT-VC의 운영은 ToR(team on reference)을 따르며[7], 

MPEG에서 한명, VCEG에서 한명, 총 두 명의 공동 의장이 선

정되었다. 후에, 두 기관이 공동으로 CfP(call for proposal)을 

발표하고[8], 2010년 4월 제1차 JCT-VC 회의에서 새로운 표

준의 이름을 HEVC(high efficiency video coding)로 지칭하기

로 협의했다. 그림 3은 HEVC 표준화가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후 제2차 회의까지 시험 모델 선정을 위해 27개의 기관에

그림 2.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의 최대 확장 가능한 내장 및 외장 메모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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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성능 평가를 수행했고, 제3차 회의에서 

working draft (WD) 1과 HEVC 시험 모델인 HM 1.0을 결정

했다. 

현재 제7차 JCT-VC 회의까지 개최되었으며 향후 HEVC 표

준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committee draft(CD)

를 제출하고, 2012년 7월 draft international standard(DIS)

를 배포할 예정이다. 최종 표준인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FDIS)는 2013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2. HEVC 표준의 요구사항

JCT-VC는 압축 효율, 해상도, 색 공간 및 깊이, 프레임율, 

복잡도, 부호화 모드 등 HEVC 표준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의했다 [6]. 요구사항에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과 권장 항목이 있다.

1) 압축 효율

HEVC는 기존 H.264/AVC보다 두 배 이상의 압축 효율 향상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특정한 환경에서의 압축 효율 향

상이 아닌, 모든 비트율 범위에서 기존의 코덱보다 성능이 좋아

야 한다. 또한, 무손실 기능 및 시각적 무손실 기능을 지원하도

록 권장하고 있다.

2) 해상도

HEVC는 TV, 모바일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의 고화질 영상 

부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해야 한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VGA(832×480)에서 

4k UHD(4k×2k)의 해상도는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최대 

QVGA(416×240)에서 UHD(8k×4k)까지의 해상도를 지원해

야 한다.

3) 색 공간 및 깊이

HEVC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YCbCr 4:2:0의 색 공간

(color space)에 각 색 성분 당 8비트 색 깊이(bit depth)는 반드

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응용에 이용되기 위해서 YCbCr/

RGB 4:4:4의 색 공간과 14비트까지의 색 깊이를 지원하도록 권

장한다. YCbCr 4:2:2의 색 공간의 경우, 아직 규정되지 않았지

만 스튜디오 응용을 위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넓은 색 영역 

(gamut) 및 투명 (transparency) 채널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4) 프레임율

프레임율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하나의 화면에 해당하는 데이

터를 표시하는 속도를 의미한다. HEVC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서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율인 초당 24 ~ 60 

프레임을 지원해야 한다.

5) 주사 방식

HEVC 표준은 모든 프로파일과 모든 레벨에 대해 순차 주사 

방식(progressive scanning)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서, 순차 

주사 방식이란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

로 표시하는 영상의 표시 방법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 표시

장치에서 기본 주사 방식으로 순차 주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6) 복잡도

요구사항에서 정의하는 복잡도는 전력 소모량, 계산량, 메모

리량 등을 포함한다. HEVC 표준은 표준이 사용될 것으로 예

상되는 시점의 기술 수준으로 구현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복

잡도와 부호화 효율의 득실(trade-off)을 따져야 한다. 즉, 

HEVC 표준은 기존의 H.264/AVC 표준에 비해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 더 나은 압축 효율을 가지거나, H.264/AVC 표준에 

비해 상당한 복잡도 증가를 가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압축 효율 

증가를 가져야 한다. 또한, 병렬 처리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7) 부호화 모드

HEVC 표준은 부호화 및 복호화에 대한 시간 지연이 적어

야 한다. 즉, 저지연 (low delay) 모드를 지원해야 한다. 또

한,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특정 위치로의 임의접근(random 

access) 및 멀티 채널의 경우 고속 채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일시정지, 빨리 감기, 빨리 되감

기 등의 기능과 화면내 부호화(intra-only) 모드 지원은 권장 

사항이다. 각 부호화 모드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3. HEVC 표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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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류 강인성

오류 강인성(error robustness) 향상을 위해 목표 대상 네트

워크에 대한 비디오 비트스트림 분할 (segmentation) 및 패킷

화 (packeti�ation) 방법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즉, 비디오 계

층과 네트워크 계층의 비디오 인터페이스에 적절한 오류 강인성 

방법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9) 계위성

HEVC 표준의 초기 디자인에 계위적 부호화 기술이 추가될 

수 있어야 한다. 계위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화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위성 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의 비디오 압축 방식에 비춰볼 

때, SNR 계위성, 공간적인 계위성, 시간적인 계위성, 복잡도 

계위성, 시점 계위성 등 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계위성이 고려

될 수 있다. 

3. 실험 영상 및 부호화 모드

1) 실험 영상

HEVC 표준화에서는 다섯 개의 클래스로 구분된 다양한 실험 

영상[9]을 사용한다. 현재 표준화 작업에서 권고하고 있는 실험 

영상은 영상의 해상도, 프레임율, 장면의 복잡도, 카메라의 움

직임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표 1. HEVC 표준의 실험 영상

클래스 해상도 fps 영상

A 2560×1600 30
Traffic

PeopleOnStreet

B

B1 1920×1080 24
Kimono

ParkScene

B2 1920×1080
50

Cactus

BasketballDrive

60 BQTerrace

C 832×480

50 BasketballDrill

60 BQMall

50 PartyScene

30 RaceHources

D 416×240

50 BasketballPass

60 BQSquare

50 BlowingBubbles

30 RaceHorses

E 1280×720 60

Vidyo1

Vidyo3

Vidyo4

클래스 A는 2560×1600, 클래스 B는 1920×1080, 클래스 

C는 832×480, 클래스 D는 416×240, 클래스 E는 1280×

720 크기를 가진다. 현재 성능 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실험 영

상은 YUV 4:2:0 색 공간의 8비트 색 깊이 형식이다. <표 1>은 

HEVC 표준의 실험 영상과 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2) 부호화 모드

HEVC 표준에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부호화를 위해 

그림 4와 같이 화면내, 저지연, 임의접근 모드의 총 세 개의 부

호화 모드를 사용한다. <그림 4>에 표시된 숫자는 영상의 디스

플레이 순서가 아닌 부호화 순서를 의미한다.

화면내 부호화 모드에서는 모든 프레임이 화면내 프레임으로 

부호화 한다. 시간적 참조 화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저지연 모

드는 실시간 응용을 위한 것으로, 첫번째 프레임은 화면내 프레

임으로 부호화하고, 연속된 나머지 화면은 GPB(generali�ed P 

and B)로 부호화된다.

<그림 5>는 GPB 기술의 개념을 보여준다. 기존의 비디오 압

축 표준에서는 디스플레이 순서상 과거의 프레임을 참조 프레

임으로 이용하는 P 프레임과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의 평균값

을 참조 영상으로 사용하는 B 프레임이 존재한다. GPB는 과거

의 참조 영상 버퍼에 있는 t0과 t1 참조 영상을 미래의 참조 영

그림 4. HEVC의 세 가지 부호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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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버퍼인 t3과 t4 로 복사해 양방향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10].

즉, 사실상 과거의 참조 영상만을 사용하는 P 프레임이지만, 

최대 두 장의 과거 영상을 이용해 양방향 예측을 수행할 수 있

는 P 프레임과 B 프레임의 특성이 혼합된 방식이다.

임의 접근 모드는 저장된 비디오 스트림의 특정 부분에 자유

롭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화면내 프레임을 1초에 한번 주기

적으로 삽입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계층적 부호화 구조와 유사

하다.

4. 시험 모델

2010년 4월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1차 JCT-VC 회

의에서 CfP(call for proposals)[8]에 대한 응답으로 제안된 27

개의 코덱에 대한 성능 및 주관적 화질이 평가되었다. 이 회의

의 결과로 주관적 화질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5개의 코덱과 

가장 낮은 복잡도를 보인 1개의 코덱 기술을 조합해 최초의 시

험 소프트웨어인 TMuC(test model under consideration)[11]

이 결정되었고, 개별 툴 단위 비교를 위한 TE(tool experiment)

가 시작되었다.

2010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TMuC 문서 및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었고, 공통 실험 조건 및 여

섯 가지 기준 환경이 확정되었다. HM에서는 최고의 압축 효

율을 얻고자 하는 기술 조합인 고효율 (high efficiency) 구성

과 낮은 복잡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조합인 저복잡도 (low 

complexity) 구성이 존재한다. 또한, 성능 평가에서는 이러한 

구성 하에 위에서 언급한 인트라, 저지연, 임의접근 부호화 모드

를 모두 이용한 6가지 기준 환경에서 부호화 성능을 평가한다.

2010년 10월에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TE

를 통한 개별 기술 평가의 결과로 HEVC 시험 모델인 HM 1.0

을 결정했다. 차기 회의에서 HM 1.0을 기반으로 제안된 기술 

중 유망한 기술을 경쟁시키는 CE(core experiment)를 수행해 

시험 모델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1년 1월 한국 대구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는 HM 2.0, 2011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에서는 HM 3.0, 2011년 7월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

6차 회의에서는 HM 4.0에 포함될 기술을 결정했다. 최근 스

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의 결과로 최근에는 WD 

5.0[12] 및 HM 5.0이 배포되었다.

Ⅲ. HEVC 응용 분야 

HEVC는 차세대 비디오 압축 표준인만큼 다양한 응용 분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13]. 본 장에서는 HEVC의 응용 분야를 살

펴본다.

1) 디지털 방송

최근 디지털 방송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H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 서비스로 거론되고 있

는 것이 UHDTV와 3DTV이다. 

UHD급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대화면 TV 및 안경/무

안경식 3DTV의 보급으로 인해 고해상도 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3DTV는 이미 초기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 방송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세대 방송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 서비스

에 비해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H.264/AVC보다 더 높은 압축 효율을 가지는 비디오 압축 표

준을 필요로 한다 [14][15]. 따라서, 현재 H.264/AVC보다 약 

40% 이상의 높은 압축 성능을 보이는 HEVC는 실감 미디어 전

송 데이터량 절감을 위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5. GPB 기술의 개념도 [10]

그림 6. 디지털 방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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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스트리밍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보

편화되면서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대중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타블렛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보급 확대

로 인해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요구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터넷 스트리밍, VOD 서비스, 모바일 기기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 화상 전화 등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비디오 

스트리밍의 예이다.

데스크톱 및 휴대용 기기들의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고

화질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큰 데이터량으로 인한 스트리밍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낮은 복잡도를 가지면서 높은 

압축률을 제공하는 HEVC 표준은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서

비스에서 높은 활용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3) 전문 분야

전문분야는 디지털 시네마, 의료 영상, 위성 영상 등과 같이 

초고해상도 및 초고화질 비디오 신호를 다루는 응용 분야를 의

미한다. 이러한 전문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크기보다 복호된 영

상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전문 분야에서는 고화질의 복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무손실 또는 근접 무손실 부호화를 주로 사용한다. 차후 HEVC 

표준에서 요구사항에서 권장하고 있는 무손실 부호화 및 시각

적 무손실 부호화 기능이 지원이 추가되면 이러한 응용 분야에

서 HEVC 표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성능 평가 결과, HEVC 표준은 이전의 영상 압축 

표준에 비해 손실 부호화 환경에서 높은 압축율을 보이고 있으

므로, 무손실 또는 근접 무손실 부호화 환경에서도 높은 압축율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Ⅳ. 최신 기술 동향 

제1차 JCT-VC 회의는 약 40개의 기술 기고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진행된 제7차 JCT-VC 회의에서는 약 1000개가 넘는 기

술이 기고되었다. 제7차 회의에 기고된 기술들은 그 상당수가 

CE 보고서 문서이나 비디오 압축 표준화 활동 사상 이처럼 많

은 기고서가 제출된 것은 이전에 없던 일이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기고서 수는 성공적인 HEVC 표준화 활동을 증명하는 것

이다.

최근 많은 기술들이 안정화되면서 JCT-VC 회의의 핵심 논의

사항은 코덱의 골격 변화가 아닌 성능 및 복잡도 관점에서 최적

의 기술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각

각의 요소 기술들의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상당

수 채택되었다. 또한, 버그 수정 및 각 기술들 간의 상호 동작에

서 발생하는 문제들, 기술들 간의 불일치 해소, 유사한 기술의 

통폐합 등이 기고되었다.

HEVC 표준화가 중반을 넘어감에 따라, HEVC 확장기술

(extension)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HEVC 계위성 확장 

(scalable extension, SE) 표준이 그것이다 [16]. 이전 표준화 

활동의 전례를 살펴볼 때, SE 표준뿐만 아니라 다시점 [17] 확

장(multiview extension)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의 비디오 부호화 표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 기술 (screen contents coding) [18] 역시 전문

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표 2와 같은 4개의 스크린 

콘텐츠 영상이 HEVC 실험 영상에 클래스 F로 추가되었다. 스

크린 콘텐츠 부호화는 자연 영상을 부호화하는 것이 아닌 컴퓨

터 화면에 보여지는 문서 또는 웹페이지, 일반 영상에 텍스트가 

섞인 뉴스 영상 등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7. 비디오 스트리밍 분야

그림 8. 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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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크린 콘텐츠 영상

클	

래	

스	

F

해상도 fps 영상

1280×720 30 SlideEditing

1280×720 20 SlideShow

1024×768 30 ChinaSpeed

832×480 50 BasketballDrillText

스크린 콘텐츠 부호화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 기술이 무손실 

부호화 및 근접 무손실 부호화 기술이다 [19][20]. 앞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무손실 및 시각적 무손실 부호화 지원은 HEVC 

표준의 요구사항에도 권장되어 있다. 최근, JCT-VC는 무손

실 부호화 기술 개발을 위한 AdHoc 그룹 22을 신설했다. 현재 

Huawei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무손실 부호화를 위한 새로

운 화면내 부호화 기술 및 엔트로피 부호화 방법이 제안되었다.

또한, CABAC(context-based adaptive binary arithmetic 

coding)과 CAVLC(context-based adaptive variable length 

coding) 엔트로피 부호화기 통합을 위한 이슈가 제기되어 관련 

이슈를 CE 1에서 연구한 결과 CABAC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엔트로피 부호화 툴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1].

 

Ⅴ. 맺음말

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 표준화는 2013년 1월 

최종 국제 규격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이 마련될 예정이다. HEVC 표준은 완성 후 모바일을 포함한 

방송, 전문 분야에서의 고화질 및 고품질 영상 서비스에 광범위

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표준 완성 후 제품 적용에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국내외 여러 코덱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HEVC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표준화 

완성 후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 HEVC 표준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HEVC 표준이 완성되

기까지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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